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 살아지다2 ‘승기천을 기억하다’

구술자명 이기영 면담자 남희현

면담장소 주안8동 천주교회 면담지원 -

면담 일시
2019년 12월 1일(일) 오전10시,

12월 15일(일) 오전8시30분
회차 2 시간

4분 33초

30분 32초

자료번호 MichuholCA-07-00001157

구술 개요

순복음교회 뒤편 신비마을에 살았음. 신비마을에서 석바위로 가려면 장다리를 건너야 

함. 승기천은 장마 때마다 흘러넘쳐 농사를 망침. 논농사를 위한 신비저수지가 순복음

교회 옆에 있었음. 장다리가 없어지면서 인주대로가 생김. 22살에 월남전에 참전함. 

아버지와 논에 가서 게를 잡았던 기억. 60년대 중반 장다리 일대는 장화 없이 다니기 

힘들었음.

주요 색인어
주안8동, 성당, 순복음교회, 신비마을, 동그란산, 석말, 장다리, 승기천, 장마, 신비

저수지, 수영, 민물장어, 참게, 복개, 범람, 인주대로, 문학초, 승학산, 월남전, 장화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소개 음성 1

00:00:44~

00:02:29

▷ 구술활용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 음성파일

- 48년생으로 문학초, 동인천중, 동인천고를 졸업함.

- 주안8동 성당 자리는 논이었고, 위쪽으로는 밭과 목장이 있었음.

2. 신비마을

음성 1

00:02:30~

00:04:33,

음성 2

00:00:00~

00:00:43

- 순복음교회 뒤편 신비마을에 살았음. 순복음교회는 동그란산을 허

물고 지은 것.

- 신비마을과 석말이 논을 가운데 두고 마주 보고 있었음.

- 작은신비마을은 관교중 위치에, 큰신비마을은 한국아파트 밑쪽에 

있었음.

- 신비마을 사람들은 석바위에 가려면 시멘트로 된 장다리를 거쳐야 

했음.

3. 승기천에 대한 기억

음성 2

00:00:44~

00:03:10

- 승기천은 여름 장마 때마다 흘러넘쳐 논농사를 망치곤 했음.

- 승기천은 기계공고에서 모여 남동구로 흘러 바다로 빠짐.

- 폭이 넓었고 개울 양옆으로 둑과 논이 있었음. 다리는 자동차, 우

마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넓이.

4. 농사와 저수지
음성 2

00:03:11~

00:05:05
- 석말은 밭농사, 신비마을은 논농사를 많이 지음.

- 논농사를 위한 신비저수지가 순복음교회 옆에 있었음. 



- 신비저수지에서 수영을 하거나 민물장어, 참게를 잡기도 했음.

- 저수지와 승기천은 상관이 없었음.

5. 승기천의 복개

음성 2

00:05:06~

00:13:18

- 수로(승기천)은 평상시에는 물이 많지 않았지만 비만 오면 범람하

여 피해가 컸음.

- 장다리가 없어지면서 도로(인주대로)가 생김.

- 어렸을 때 승기천에서 수영하고 고기를 잡던 기억이 있음. 

6. 젊은 시절에 대한 기억

음성 2

00:13:19~

00:17:47

- 문학초를 다닐 때 승학산을 넘어 다님. 당시 향교는 지금에 비하

면 아주 작은 규모였음.

- 22살에 20개월 동안 월남전에 참전함.

- 태어났을 때 너무 작아 1년 늦게 출생신고를 함.

7. 물길과 관련된 어린 시절의 기억

음성 2

00:17:48~

00:23:42

- 동네에 개울들이 있었고 이것이 모여 남동구 쪽으로 흘러감.

- 승기천은 바다로 이어져 망둥어를 잡을 수도 있었음.

- 잡은 물고기는 집에 가져가서 먹곤 했음.

- 아버지와 함께 논에 가서 게를 잡았던 기억.

8. 연결되는 과거, 현재, 미래

음성 2

00:23:43~

00:28:19

- 장다리가 있었던 때가 좋았던 것 같음.

- 개인주의 시대인 지금이 각박하게 느껴짐.

- 손주와 과거의 기억(월남전 참전)에 대해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

음.

9. 장다리
음성 2

00:28:20~

00:30:32

- 장다리 양쪽으로 논이 있고 그 밑으로는 승기천이 흘렀음.

- 장다리를 넘어가면 석바위 혹은 신비로 갈 수 있었음.

- 당시(60년대 중반)에는 장화 없이 다니기 힘든 곳이었음.


